
생명생명의의          말씀말씀

서로를 돌본다면 이 세상은?

오늘 복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 주인과 함

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마태 25,21 참조).

올 설 연휴를 지낸 직후부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

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많은 이가 자신의 

안위에 몰두하며 마스크를 쓰고 누가 바이러스를 옮기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스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집에 여유가 있

는 마스크를 모으자고 제안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기도 했

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나 건물에 대한 방역작업

을 시민 스스로 모여 솔선수범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모

습입니다.

내(가족)가 소유한 자산(부, 재능)은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지금

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

눠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

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이 나 혼자만

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숭배(재물, 

권력, 쾌락, 국가 등)하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교

리서 2113항 참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라고 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

하십니다. 

오늘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며, 교황님의 담화 

주제는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위에 차별받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연령 차별, 계급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인

종 차별, 종교 차별, 직업 차별, 학력 차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

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고 선포합니다(가톨릭교회교

리서 2443항).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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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 올려진 몽당연필은 약소하나 하얀 노트 위에 적어 나갈 자신의 미래는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커진 꿈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잠언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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